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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는 원래 사람이 여 살 에 사람이 살 에 에 사람이 살게 뒈,

부락 조훼 부락 책임자들이 찾다보니 포 날에,

상여 단 어 고 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것이 람웃 상여 버‘ ’, ‘

님 쪽에는 상여 님 그 게 고’, ‘ ’ .

여 부 다 부락사람들이라 타 리에 같이 살 도 부 다 가지고 이쪽,

쪽 양쪽에 식 놓고 그 다 에 나면 지 일 시 맞이 라‘ ’

해가지고 원래 이 당 연했 생님이 사를 고 부락이 험 니 명부 에

차지 신 청해 부락에 체 도 막고 사도 고 이 게 는 곳인데,

그 엿날에 이 동 가 사람이 나도 살 에 에 양 에 동자 버

님이 에 논 래가 거름 것이 없 니 듬북 러 습니다.

듬북 러 는 에 걷어다 놓고 목이 말라가지고 내리는 것이 있어

떠 어보니 이 맛있었습니다.

여 도 사람 살만 고장이다 이 게 해도 사람이 도 살 데 그. ,

날 에 것 에 다가 놔 고 뒷날 후에 했 걸 가지러 습니다.

가지고 에 듬북도 해 놓고 이 게 해 가지고 집이 르 님이.

이 마 에 집 지어 살게 것이 나 북 나 곳에 라도 소

들 들 면 사람 사람 담에 산 것이 여 가 고 지 여300 220

에 니다.

해보면 도 에 뒈는데 이 그래 여 살 에 그 부락에220 . 300

험이 들었습니다 조훼가 나 일이 많이 당해가지고. . .

이 게 했는데 이상 다 해 돌 보니 개맛듸다가 그 낭낭 도목 이‘ ’

라 가지고 이게 조훼가 니냐 해 부락 갖다 놔가지고 이 월 송 쓰

맹질 민 삼일 일 이 가 는 살 가 편 했어 살 편 다가 이 사람.

들이 심행 내분거라 .

그래 부락이 조훼가 들었습니다 조훼가 들어가지고 우찰나 시작. ,

는데 그 일본 고 우리 국 고 했 에 장 시 인데 당 냉겨야겠다.

부 다 부 니 .

그 북 에 고 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버지가 마 좀 리가 좋고 했 



라 사 님께 요즘 같 면 도지사 사 님께 불러가지고 걸 지 면 겠. ,

느냐 겠습니다, .

이래 인자 사 께 통 부 직 노니 심 질 겠다 했는데 이 당

웽겨야겠고 이래 고 생 부인이 인데 그 생 불러가지고 이쪽,

웽겨 게 에 이 부락에 신 달 버님이라고 명했습니다.

지 도 그 본풀이를 고 있습니다마는 그 버님 자손이 이 울담 우.

부다 러놓고 그 다 에 신집이 니 고 집이 니 고 강집이 니,

고 분이 고 생 지 일 웽겨 람웃 상여 버님

이 좌 해 계신데 산 고 마지막 사를 고 보니 부락 청 들이 롭,

게 어 .

그래 이 는 그 에 이 명부 시 청해 사도 고 궂 면 도 막고 이

게 했는데 이 상여 님 나 에 게 냐면 에 있었 에 이 여자.

들이야 볼일이 많지 습니 .

이 여자 신이 부락에 번 쓱 게 돌 보는데 잔 집이 그 있었 모양입,

니다 그래 어간 것이 그 몸에 고 냄새가 풍겼 가 요, .

해 이 상여 르 님 에 니 남편 에 니 어째 부인 몸 부,

냄새가 난다,

진 습니다 그런데 잔 집이 있어 어가 했습니다, .

그럼 당신이랑 굴 인가 인가 좌 해 해 를 차지해라 나는.

람웃 가 부락 체 겠다.

이래 그 날엔 굿 고 요 요 여 여 고 다,

가 나 에는 이거 쳐가지고 겠다 자 해 지 이거 담 나 이,

거 이 담 가림해 여 니당 여 버지당 쪽엔 원래 본향엔 군병, ,

는 식들 놓는 데, .

그 게 해 그 이 담이 많이 허 어 는데 작 재작 부 도 부 시, 2015

작 해가지고 이 동면 리장님께 힘 많이 썼습니다게.

이거 말 는 들었다 겠지만 가 해 놓 걸 보면 주, 3000~4000

만 원 가량 든거 같4~5000 .


